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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고령자의 고용가능성 제고하는 것이

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학력과 경제활동 상태가 직업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과 직업훈련은 고령자의 
역량 개발과 고용가능성 증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령자 중 상당 수가 근로를 계속 희망하며 이들의 경
우, 직업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데, 이는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

함을 시사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성별, 학력, 경제활동 여부, 근로 희망, 연금 수령액이 직업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정부 지원 정책이나 저학력 고령자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연금 수령액이 낮을수록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vocational training participation among individuals aged 65 and 
older in order to enhance their employability.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elderly significantly impact their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It was confirmed that economic activity and voca-
tional training are closely related to the capacity development and increased employability of the elderly. Moreover, a considerable 
number of elderly individuals express a continued desire to work, and this group tends to participate more in vocational training.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romoting vocational training among the elderly and developing suitable models, which holds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gender, education, economic activity, desire to work, and 
pension income affect participation in vocational training. This highlights the necessity of formulating specific strategies in govern-
ment support policies, particularly for those with lower educational backgrounds. Additionally,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pproaches that encourage vocational training participation, especially among those with lower pensi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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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정부 중심의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지
역사회의 시니어 클럽,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등은 고용을 통

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

참여와 보충적 소득 창출에 목적이 있어 고령층의 고용제고

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42]. 
현실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 인구의 노동공급 

확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근로자의 노동이동이 불가피한 현재, 정부는 정책적

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유사 직업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한다.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에

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있다. 그러나, 고령자의 직업과 관련

된 교육훈련 참여 비율이 2021년 기준 4.9%에 불과하다는 

점은[4] 고령 노동자에게는 재취업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

고 있지 않으며, 고령자의 지속가능한 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육훈련의 제공이 인적자원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증명하여 

왔다. 강순희 외(2000), 이석원(2003), 유경준 외(2010) 등의 

연구에서는 훈련의 참여가 임금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고 하

였으며[5-7], 김혜원(2012), 양용현 외(2019) 등의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참여가 근속기간, 계속고용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밝혔다[8,9]. 이외에도 최정석 외(2021)는 제조업 

기업에서 교육훈련투자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종업원의 직

무능력, 노동 생산성, 직무 열의, 이직 방지 등 인적 자원 성

과가 증가함을 밝히고 있다[10].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의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는 개인의 직

무능력강화, 개인의 고용가능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활용가

능한 노동력의 생산성 유지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

여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고령자의 고용가능성 제고

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적 방안을 찾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A. 고령 노동자의 정의와 범위 

고령자는 의학적 관점에서 심신의 기능이 쇠퇴하는 노화

I. 서 론

국내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

가(OECD 발표 2021년 기준 83.3년) 등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UN기준에 따르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의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

상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

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 속도가 가속되어 2025년에는 20.6%
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1]. 특히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생)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15%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이들의 노인세대 진입과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

퇴는 국내 노동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김수린 외(2019)의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의 건강상태

와 활동의향, 생애경력 등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관련 신규 

수요층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35년 약 158만명 규모를 예

상하였다[2]. OECD의 자료에서도 55세 이상으로 갈수록 우

리나라 고령층의 고용률이 전체국가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

나며, 65~69세 고용률은 2위, 70~74세의 고용률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도 전세계에서 일하는 고령층이 가

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2022년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근

로희망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많았고, 10년 전

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4], 이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제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

여,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예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고령자의 인적자원개

발과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에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으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연령 전후 경제활동 지속 및 재진입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자에게 일이란 단순히 소득활동 측면을 넘어서, 여가 

시간의 활용, 사회적 존재로 활동성 추구, 이전 경력에서 충

족되지 못했던 자아욕구 등을 담은 복합적 의미가 있다. 일
의 의미 변화, 고용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고령자에게는 임시

방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자신이 기존에 보유한 사

회적 자본을 활용하며 추가적인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충분

히 만족스러운 일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일자리사업에서 고령자를 중요한 대

상으로 설정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고용장

려금,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창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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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대인관계가 약화되어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인지기능이 

감소한다. 때문에 고령자의 산업재해발생율이 높은데, 한국

의 경우 60세 이상의 산업재해발생율은 전체평균(0.53%)에 

비해 약 40배 높은 것(20.3%)으로 나타난다[13]. 또한 산업재

해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도 10명 중 4명이 55세 이상이며 이

들 중 6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14,15]. 그러나 자

동화, 기계화된 작업현장에서 일상생활 수준의 체력만 있으

면 작업능률에는 지장이 없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더불어 

생물학적 노화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며 신체적 변화와 근

로능력의 하락과 관련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에서 노화와 직

업능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16-18]. 
노동시장에서는 고령자 직업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

각이 존재한다. OECD 보고서에서는 고령자는 생산성

(productivity)이 낮다는 부정적 인식 등으로 노동시장활동에 

저해를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으며[19], 우리나라의 경우 단

시간의 경제성장에서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중

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노인을 무능한 존재로써 연령

차별(age discrimination)을 합리화하였다[20]. 이러한 노동시

장의 연령차별은 직장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지적되

었는데, Furunes와 Mykletun(2010)의 연구에서 고령자는 고

집스럽고 생산성이 낮으며, 수용성이 부족하고, 훈련에 있어

서도 참여 의지가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고정관념과 편견

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하였다[20,21]. 그러나 지은정(2017)
의 연구결과에서는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충성심, 성실성 측

면에서 60세 미만인 자 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결과를 나타

냈으며, 연령에 따른 생산성은 정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20,22]와 연령증가에 따라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고령자가 일정 연령 이후에도 여전히 유용하고 생산

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23,24] 결과들이 존재

하므로 고령자의 생산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직업훈련 참여요인

인간은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

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회

참여를 통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

지게 된다. 
고령자의 경우 길어진 삶의 기간동안 노년기 이전의 삶

의 방식과 크게 변하지 않는 생활패턴을 유지하거나, 자신에

게 맞는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여가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

려고 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노인기 사회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는 것으로 본다[25,26]. 
2022년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79세 고령자 

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대표적으로 

개인의 연령에 의해 정의된다[11].
우리나라에서 고령 사회 구성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노

인’, ‘고령자’ 등을 사용한다.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명

시적 법률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약칭 고령자고용법)이 있

으며, 동법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에서는 고령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

으나, 고령자 고용확대 및 고용유지 목적으로 60세 이상 고

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 기준을 60세로 본다. 반면,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인데,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조정 없이 약 

40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제정된 노인장기요

양보험, 주거약자, 교통약자 관련 법률에서도 노인복지법 노

인연령 기준을 준용하여 65세 이상을 노인 혹은 고령자로 정

의하고 있다. 김은표(2021)의 연구에서는 사회보장, 고용, 주
관적 기준에 따라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구분하였는데 제도

에서 명시하는 고령자의 연령기준은 주로 55세, 60세, 65세
이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12]. 

B. 고령 노동자의 생산성 논의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신경계 질환, 암, 치매 등 질병발생

률이 높아지고, 60세 이상이 되면 감각적 기능이 쇠퇴한다. 
감각기능이 쇠퇴하면, 청각, 시각, 균형감각 등이 낮아져 위

험상황에서 민첩한 대응이 어렵고, 의사소통에도 영향을 미

표 1. 노인연령 기준: 사회보장과 고용

Table 1. Elderly age standards: Social security and employment

구분 주요 내용 연령 기준

사회보장

주택연금 55세 이상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 60세 이상(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60세 또는 65세 이상

국민연금 65세 이상(2023년)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경로우대제도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고용

고령자정의 55세 이상

근로자의 정년 60세 이상

육체노동의 가동연한(대법원 판례) 65세까지

주관적 

기준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노인실태조사) 평균 70.5세

자료: 각 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

출처: [12] [표] 노인 연령기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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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족 등이 이유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의 교육훈련 참여

의 경우 지역,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 경항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고령층의 건강상태는 교육훈련 희망 

대비 미참여 비율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7]. 건강상태 및 연령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응답자의 약 

25%가 교육훈련을 희망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결과

는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제공에 대한 필

요성 또한 고려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D. 고령자 일자리 사업 및 직업훈련 정책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고용촉진법(고령자고용법)을 근거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에

는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

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3조에

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

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을 노력하도록 되

어 있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책무를 제시하였

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 고용지도 및 작업환경개선지도, 고령자 고용정보

센터 운영 및 고령자 인재은행지정이 주요한 책무로 규정되

어 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일정비율 고령자 의무채용, 사업

주의 고령자 적합직종의 선정 및 채용 권장 등을 내용에 포

함하고 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부터 5년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 최근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정년의무화, 노
인일자리, 창업지원, 능력개발, 재취업 및 기초연금 기준연

금액 인상 등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 
고령층이 노동시장 내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원활

한 직무전환, 이·전직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서는 ‘계
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통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에 따

라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고용복지플

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자체 등의 연계를 

강화해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며, 특
히 직업훈련 과정에 중장년층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직업훈

련을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p 증가하였는

데,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많았

고, 10년 전보다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층

(55세~79세)의 장래 근로 희망자는 68.5%로 전년 동월대비 

0.4%p 증가하였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4]. 고령자의 퇴사 후 재취업에 관한 질적연구에서는 

은퇴한 고령자의 일경험의 의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

데 이들은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고, 일을 해야 할 필요성

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27,28]. 
한편,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내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연구

들을 살펴보면 중고령자의 재취업에는 성별, 건강상태, 자녀

유무, 비근로소득, 학력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상태와 노동시장 참여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

로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는데[29], 소득이나 자산효과 보다도 

건강상태가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29-32]. 또한 미혼의 부양자녀가 많고, 연간 

가구소득이 적은 경우도 재취업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30,33], 공적이전소득이 높은 경우 재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1,34,35].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기

회의 제공과 함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제공

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노인 재취업 지원에 대한 적

극적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 노동부에서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통해 고령 근로자 훈련에 많

은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CEDEFOP(2011) 보고서에 따르

면 훈련을 통한 기회의 확대는 개인에게 경제적 자율권을 주

고, 심리적 안정을 통한 사회일원으로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

는 사회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며[36], 이런 측면에서 직업훈

련의 참여가 고령층의 사회참여도를 높게 하는데 기여한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 그룹이 주

류사회에 편입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결과는 고령층의 노동

시장 참여가 그들이 주류사회에 잔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22년 노인일자

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60세 

이후 교육훈련 경험은 응답자 중 13.7%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나, 교육 및 훈련을 희망하지만 받지 못한 

비율도 24.6%에 달했다. 교육훈련을 희망하면서도 받지 못

한 이유로는 훈련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교육훈련기관의 부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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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변인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성

별은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더미화 했으며, 거주지역은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1,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0
으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연속형 변인 값을 그대로 활용했으

며, 최종학력은 빈도분석을 통해 분포를 고려하여 무학과 초

등학교 졸업을 묶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으로 명목형 척도를 

구성했으며, 로지스틱 분석 과정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기준 

값으로 활용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0으로 설정하였다. 경제활동 참여는 현재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1, 아닌 경우를 0으로 더미화 했

으며, 장래 근로희망 여부의 경우에도 미래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1, 아닌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연금

수령액은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종

속변인인 직업훈련 참여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를 1, 참
여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되었다[38]. 
이처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기본계획 마

련, 전달체계들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 맞춤형 직업훈련 서

비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38], 인구구조 

및 산업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를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43,44]. 그러나 고

령층에서도 노인으로 구분되는 65세 이상으로 한 연구는 드

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

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

여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 고령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경제활

동 및 상태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2022년 실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응답하고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11,469명을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고령층 부가조사는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과 취업 실태를 

분석하여 관련 고용 및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로써, 1만명 이상 대규모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에 대

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고령

자의 직업훈련 참여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한
편,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고령층을 만 55세부터 79세로 정

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 64세까지를 중장년으로 구분

하고 있으며[39], 국가 정책에서도 50세부터 64세를 장년으

로, 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 대

부분 은퇴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만 65세라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B. 연구설계

고령층의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독립변인으로는 인구통계적 특성인 성별, 
거주지역, 배우자 유무, 연령, 최종학력과 경제활동 및 일에 

대한 의지를 대표하는 경제활동 참여 여부, 장래 근로 희망

과 고령층의 경제 및 사회활동의 바탕이 되는 연금수령액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변인 중에서 어떤 변인이 고령자의 직업

훈련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표 2. 분석 변인 구성

Table 2. Construction of analytical variables

변인 구성

성별 남성 = 1, 여성 = 0

거주지역 동 = 1, 읍면 = 0

연령 연속형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 1, 중학교 졸업 = 2, 
고등학교 졸업 = 3, 대학교 졸업 이상 = 4.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대학교 졸업을 기준값으로 활용)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 1, 배우자 없음 = 0

경제활동 참여 참여 = 1, 미참여 = 0

장래 근로 희망 희망 = 1, 미희망 = 0

연금수령액 자연로그(연금수령액)

직업훈련 참여 참여 = 1, 미참여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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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은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에 참

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평균적인 연령을 확인한 결과 평균 

71.1세(표준편차 4.298)로 최솟값 65세, 최댓값 79였다. 또한 

이들이 수령하고 있는 연금 총액은 평균 53만원이며 최솟값 

0만원, 최댓값 550만원으로 표준편차가 64.921로 연금 수령

액의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 이를 자연로그로 환산하면 평균 

3.26(표준편차 1.495)이었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직업훈련 참여 여부의 응답자 분포

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에 참여한 응답자가 1,087명(9.5%), 참

C. 분석방법

연구 모형에 대해 먼저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명목형 변

인들의 경우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비율을 파악했으며, 연
속형 변인들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변인들의 전반적인 

수준과 분포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차이분석을 통해 독립

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의 분포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들 간 관계 및 분포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은데, 직업훈련에 참여할 확률과 

참여하지 않은 확률을 대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을 다중 회귀식으로 구성하여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직

업훈련 참여에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을 탐색하고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통계 모형의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5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A.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 기술통계

이 연구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11,469명이며, 
2022년 경제활동조사의 부가조사로 실시된 고령자 응답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174명(45.1%), 여성이 6,295명(54.9%)
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거주지는 동 단위가 7,874명

(68.7%), 읍면 단위가 3,595명(31.3%)으로 60% 이상의 응답

자가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무학

과 초등학교 졸업을 포함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

진 응답자가 4,410명(38.5%), 중학교 졸업 2,702명(23.6%), 
고등학교 졸업 2,959명(25.8%),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 

포함) 1,398명(12.2%)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상대

적으로 학력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가 있는 응답자가 8,163명(71.2%),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3,306명(28.8%)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2/3를 넘었다.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을 수

행하고 있는 응답자는 5,407명(47.1%), 경제활동에 참여하

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6,062명(52.9%)로 유사한 비율을 보

였다. 또한 장래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를 희망한다는 응답자가 6,450명(56.2%)이었

으며,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는 5,019명(43.8%)로 만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구분 빈도 비율

전체 11,469 100

성별
남성 5,174 45.1

여성 6,295 54.9

거주지역
동 7,874 68.7

읍면 3,595 31.3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4,410 38.5

중학교 졸업 2,702 23.6

고등학교 졸업 2,959 25.8

대학 졸업 이상 1,398 12.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163 71.2

배우자 없음 3,306 28.8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 수행 5,407 47.1

경제활동 미수행 6,062 52.9

장래 근로 

희망 여부

근로 희망 6,450 56.2

근로 미희망 5,019 43.8

표 4. 연구대상의 연령 및 연금수령액 평균/표준편차

Table 4. The average/standard deviation of the age and pen-
sion receipt amount of the study population

구분 평균 표준편차

연령 71.1 4.298

연금 수령액 53.0 64.921

표 5. 연구대상의 직업훈련 참여비율

Table 5. Participation rate in occupational training of the study 
population

구분 빈도 비율

직업훈련 

참여 여부

참여 1,087 9.5

미참여 10,382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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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참여 강화 방안

보였다(c2=985.396, p<0.001). 직업훈련의 유형 중 현재 재직

하고 있는 조직에서 향상훈련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

주훈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고

령자가 역량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가 단순히 소득 증

진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역량 개발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장래 근로 희망여부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비율은 미래에

도 지속적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경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15.8%인 반면, 미래 근로에 대한 의지가 낮

은 고령자는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c2=686.345, p<0.001). 이처럼 고령자의 근로에 대한 

의지가 실질적인 직업훈련 참여 비율과도 유의미한 관련성

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외 성별, 최종학력, 배우자 유무 등은 직업훈련 참여 분

포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 고령자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

로 성별(남성=1, 여성=0), 거주지역(동=1, 읍면=0), 학력(기
준값 대학교 졸업 이상), 배우자 유무(있음=1, 없음=0), 연령, 
경제활동 여부(참여=1, 미참여=0), 장래 근로 희망 여부(희망

=1, 미희망=0), 연금 수령액(자연로그 변환 값)을 투입하였으

며, 종속변인으로는 직업훈련 참여 여부(참여=1, 미참여=0)
로 설정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변인으로는 

여하지 않은 응답자가 10,382명(90.5%)으로 90%가 넘는 고

령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의 절반 이상이 장래 지속적인 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와 유사한 비율이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 고령자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차이 분석

고령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거주지역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 여부와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비율이 11.8%인 반면, 동 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8.4%로 읍면 지역의 고

령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c2=33.750, p<0.001). 
연령은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

과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527명(10.8%)으로 75세 이상 234
명(8.1%)보다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c2=19.311, p<0.001).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령자

의 직업훈련 참여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

는 비율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자는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1.4%에 불과했지만, 경
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고령자는 18.6%로 상당한 차이를 

표 6.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직업훈련 참여 수준

Table 6. Level of occupational training participa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구분
직업훈련 참여 여부

c2

미참여 참여

거주지역
읍면 3,171 (88.2%) 424 (11.8%)

33.750***
동 7,211 (91.6%) 663 (8.4%)

연령

65세 이상 ~ 70세 미만 4,333 (89.2%) 527 (10.8%)

19.311***70세 이상 ~ 75세 미만 3,384 (91.2%) 326 (8.8%)

75세 이상 2,665 (91.9%) 234 (8.1%)

경제활동 참여
미참여 5,979 (98.6%) 83 (1.4%)

985.396***
참여 4,403 (81.4%) 1,004 (18.6%)

장래 근로 희망 여부
미희망 4951 (98.6%) 68 (1.4%)

686.345***
희망 5431 (84.2%) 1,019 (15.8%)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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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분석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2년 경제활동인

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자료를 기초로 고령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를 독립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중졸 이하가 62.1%, 고졸

이 25.8%로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응답자는 47.1%였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한 응답

자는 전체 중 9.5%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했을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는 비율

(18.6%)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1.9%)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재직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역량개발을 도모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직업훈련이 노동시

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이 고령층의 주류사회 

잔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선행연구[36]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단순 소득 증진과 관련될 뿐 아

니라 직업훈련 참여가능성 제고, 즉 역량강화의 기회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가능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응답자의 56.2%가 장래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

자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비율이 15.8%로 그렇지 않은 경우

(1.4%)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자의 근로에 대한 의지가 실질

적으로 직업훈련 참여 비율과도 연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 전체를 보았을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계속근로를 원하면서도 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 고령자의 적극적인 직업훈련 참여유도를 위한 

방안 및 고령자 적합 직업훈련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둘째, 고령자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

과에서는 성별, 학력(초졸 이하), 경제활동 여부, 장래 근로 

희망, 연금 수령액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
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훈련 참여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최근 정부지원 직업훈련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직

업훈련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력

에 따라서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확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고령자 보다 대졸자의 

직업훈련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학력이 낮은 고령자의 경우 매체활용 및 정보 부족 등 활용

수준이 낮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40], 학력이 낮은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성별, 학력(초졸 이하), 경제활동 여부, 장래 근로 희망, 연
금수령액이 도출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직

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0.682배 낮아졌으며(B=-0.383, 
p<0.001), 대졸자에 비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고령자

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0.775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B=-0.254, p<0.05).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대졸자가 초졸 이하 학력을 가진 고령자보다 직업훈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여부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

는 경우 직업훈련에도 참여할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고령자보다 직업훈련 참여 가능성이 8.617배 증가했다

(B=2.154, p<0.001). 
이와 유사하게 장래 근로희망에서도 미래 지속적으로 일

을 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직업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3.56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271, p<0.001).
연금수령액도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는데, 자연로그 기준 1단위가 증가할수록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1.169배 증가하였다(B=0.156, p<0.001). 이
는 연금 수령액이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 직업

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Table 7.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participa-
tion in occupational training among the elderly

변인 B S.E. Exp(B) 유의확률

성별 -0.383*** 0.080 0.682 0.000

거주지역 0.069 0.072 1.071 0.342

학력

초졸이하 -0.254* 0.123 0.775 0.038

중졸 -0.051 0.121 0.951 0.675

고졸 -0.099 0.119 0.905 0.402

배우자 유무 -0.063 0.082 0.939 0.444

연령 0.005 0.009 1.005 0.551

경제활동 여부 2.154*** 0.134 8.617 0.000

장래 근로 희망 1.271*** 0.147 3.564 0.000

연금수령액 0.156*** 0.029 1.169 0.000

상수항 -5.390*** 0.646 0.005 0.000

Cox & Snell R2 0.105

Nagelkerke R2 0.226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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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분석하고, 수요에 기반한 고령자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야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는 배달원, 주
차원, 편의점 판매원, 가사관리사 등 고령자 취업이 비교적 

쉽고 유리한 직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60
세가 넘으면 경비나 청소 등 단순업무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낮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생산

성은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따라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선행연구[20,21]을 바탕으로 역량에 따라 숙련된 인적자

원으로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의 안정적인 환경 조

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니어직업능력학교 등 고령자 

대상의 고용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준비교육, 취업설계교육, 직업훈련, 신규적합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이외 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한 프로그램과 유사 기관들의 훈련 성과 분석이 종합적

으로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 훈련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슈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자 개인의 교육 및 

경력 수준, 직업역량 수준을 모두 아울러 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령자 채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직종을 발굴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교육을 실시

하여 고용의 안정성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직업훈련 참여시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훈련 참여

를 원하는 저소득 고령자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연금수령액이 높을수록 고령

자의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저소득층이 적

극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훈련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훈련을 독려할 수 있는 장치나 기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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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선 차이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직업훈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사하게 장래 

근로희망에서도 미래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고령자

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와 지속적으로 

일할 의지를 가진 고령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

으며, 단순히 연령,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보다 경제와 일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경험이 고

령자의 일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제고한다는 선행연구와

[27,28]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연금수령액이 높을수록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김철희 외(2009)의 연구에서 사

회보험 가입여부가 직업훈련 참여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

과[41]에 비추어 노동시장 활동기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

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소득층 및 연금 수령액이 적은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토대로 고령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독려하

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고용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

터, 고용센터 등은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고용서비스 연

계가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훈련참여의 동기는 세대

간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 및 창업 등이 목적이므로, 개인의 특성, 경력 등에 대

한 체계적 고용 상담서비스를 통한 직업훈련 연계가 필요하

다. 특히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가 65세 이상 고령

자에 편입되면서 65세 이상 노동시장의 고학력 및 고경력화 

경향이 가속될 것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과거 주된일자리에

서 쌓은 인적자본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

련 제공과 재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노

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서비스 등이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
장형으로 유형화되어 제공되고 있지만, 일자리의 성격이 제

한적이며, 고령자의 직무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고령자와 지

속적으로 일에 대한 의지를 가진 고령자가 직업훈련에 참여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고려자의 학

습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고용서비

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현황 파악을 토대로 훈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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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직업능력개발 정책, 성과관리, 조직관리 

홍 성 표 (Sungpyo Hong)_정회원

2019년 2월：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졸업

2021년 9월 ~ 현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교육, 경력개발

<관심분야> 전자공학, 통신공학, 광통신 공학

강 선 애 (Seonae Kang)_종신회원

2013년 2월：숙명여자대학교 여성HRD 석사

2021년 2월：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경영 박사

<관심분야> 노동시장, 정책평가, 직업훈련정책, 일학습병행 


